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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 면회 제도가 13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지난 5일
고성군 주둔 육군 제22사단에서
도500여명의가족과친지가참
석한 가운데 11-8기 훈련병
265명에대한면회가이뤄졌다.
이날행사는강당에서5주간의

훈련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
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연병
장에서 수료식이 시작돼 수료자
신고, 계급장 수여, 교육우수자
상장 수여, 소감문 발표, 사단가
제창등의순으로진행됐다. 
특히 계급장 수여식에서는 대

표 훈련병에게 사단장과 부모가
직접 계급장을 수여하고, 나머지
훈련병은 가족 및 친지들이 달아
주는시간을가졌다. 이과정에서
일부 훈련병과 가족들이 눈시울
을적시기도했다. 가족이참석하
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는 중대장

과소대장, 조교들이계급장을달
아줬다.
조성직 사단장은“사랑하는 아

들을군에보내고먼길을찾아온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며“정든 부모의 품을 떠나 5
주간의 훈련을 통해 전우애를 터
득하고 율곡전사가 된 아들들이
있어 조국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은 부

대에서 마련한 강당과 야외천막,
잔디밭 등에서 부모 및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면회를하지못한훈련병
들은 중대장과 소대장, 조교들과
함께 부대에서 준비한 삼겹살과
점심을 들고, 가족과의 전화통화
로아쉬움을달랬다. 
이날 신병교육대 위병소를 통

과한 차량수는 150여대였으며,

면회객들은 대략 500여명인 것
으로추산된다. 
육군 22사단은“이번 수료식

은어린이날에열려많은부모님
들이 참석했다”며“면회를 통해
신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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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계급장달아주며눈시울붉혀
육군제22사단신병교육대13년만에훈련병면회행사…전국에서500여명찾아

“고객에게사랑과신뢰받는선진우정기업에서새로운꿈을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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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우체국FC(보험설계사) 大모집

◇자 격 : 중졸이상(남·여)
◇주요업무 : 우체국보험모집(부업, 겸업가능)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보 장 : 수당및급여50만원~무한대
※보험모집에필요한고객사은품을지원합니다

고성군 주둔 육군 22사단이
지난 5일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신병교육대 면회제도를 부활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는 신병들의 외출 허용이 이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출산

율 저하로 입영자 가운데 70%
가량이 독자여서 부모들의 면회
요청목소리가높고, 군부대가있
는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아5월부터신병교육대면회제도
를부활하게됐다”고설명했다.
육군22사단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이번 면회를 통해
신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전국에서

500여명의 면회객들이 22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았지만, 인근 지

역 주민들은 면회객들로 인해 별
다른경제적이익을보지못한것
으로나타났다.  
주민들은 군부대 장병들의

토·일요일 외출로 인해 음식업
소나상가들이큰도움을받고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병교육대
면회객들은 대부분 무박으로 오

고 차량에 음식을 모두 준비해오
기때문에별로도움이되지않는
다고했다.
신병교육대 인근인 토성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태극씨는“지
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면회객
들이신병들과함께일정시간동
안 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외출 구역은 고성군 관내로
제한하고, 부모가없는경우는교
육대 장교들이 함께 외출을 해준
다면지역경제에큰도움이될것
같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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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갸우뚱’
“면회객과함께고성군관내외출허용하면큰도움”

신교대면회부활

주민반응

지난 5일 열린 22사단 신병교육대 면회 행사에서 대표 훈련병에게 조성직 사단장과 부모가 직접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